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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. 남 계 는 ‘연계 ’  

  지난 8․15 경 사를 통해 근혜 통  산가  상  안한 것  런 맥락에  

매우 환 할 다. 하지만 우 스러운  그동안 남 계   어  ‘연계

’  망 에  산가  상  안도  지 않  하는 다. 

  연계  시시  등 해 남 계 에 걸림돌  어 다.  것  치문

 류협  문  연계 다. , 핵과 미사  같  치․ 사 문 에 경 협 과 민간

류 문  등  연계시켜 남 계   회  창  닫아 린 사 가 었다. 

1990   삼 가 그런 우를 한  사 다. 후  는 

경 리 원칙과  다른 사안들에 한 병행 근  꾀해 남 계 과 평화  물꼬를 

튼  다. 

  무현  당시에도 한 핵문 가 에도 하고 를  류  협 에 연계

하지 않고 극 고 게 평화 착  근  병행하여 2007 에 한 도 평화체

  시 라는 큰 그림  그리는 과 지 낳았다. 물  MB 는 를  

집었지만 말 다. 그리고 민  참여  시  가리켜 ‘ 어 린 10 ’ 라고 했

다. 한에 주 만 하고 얻  것  없는 10 라는 것 다. 

  하지만 갖 치․ 사문  류협  문 를 연계시키고 나아가 내 치  해 계

지 연계하여 남 계를 악 한 그   50   한 도 평화  통 에 어 

‘ 어 린 50 ’ 다. 는 ‘ 어 린 50 , 다시 찾  10 ’  프  당당하게 남

계 과 평화통  야 해야 한다. 

  비  그 상  한  우리  산가  상 안에 강산  연계 안  내 고 

 남  실무회담  문  아닌 강산에  하 고 ‘간 보는’ 안  하곤 해도 우리는 

연계  에 걸리지 말고 산가 과 강산  재개 등 든 현안  병행 근하 는 

과감한 수 과 역 안  나 야 한다.  에  새 언 에 보도 는 산가 과 강

산  재개 ‘ 리 ’ 라는 어도 ‘병행 근’  재검토해야 한다.

  ‘ 리’라는 말 에 상  사는 상 없  우리식  하겠다는  식  

혀질 수 니 ‘병행’ 라는 단어사  상  람도 검토하  근하겠다는 향

 를 보여  필 가 다.   

 

  아울러 한도 강산  재개  원산 지 개   마식  스키  건  등  강

원도   트 형  염 에 고 다  지리 나 심리   1순  

트 가  수 에 없는 남한  해 산가 문  강산  연계하   ‘간 

보는’ 생트집 안  하지 말아야 한다.  


